




연도 분야 성함 비고

2025

범패 동희스님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일무 김영숙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일무) 전승교육사

판소리 김수연 국가무형유산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무속음악 이수자 전라남도 무형유산 해남 씻김굿 보유자

2024

가곡 김경배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

서도소리 유지숙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가야금 지성자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승무 채상묵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

2023

정가 이동규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

피리 최경만 서울시무형유산 삼현육각 예능보유자

서도소리 김광숙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고법 김청만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

2022

가야금 최충웅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아쟁 김영길 서울시무형유산 박종선류 아쟁산조 이수자

거문고 김무길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전승교육사

정가 김영기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

피리 한세현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대취타 이수자

대금 원장현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이수자





이태백류 아쟁산조 박종선·김일구 명인에게 이어받은 산조에 이태백 만의 

음악적 해석을 더해 정립한 이태백류 아쟁산조는 진양부터 

자진모리까지 다양한 장단으로 구성된다.

2021년 4월,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발표를 시작으로 

기존 유파의 경계를 넘어 각 산조가 지닌 매력을 아우른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쟁            이태백

장구            임현빈

육자백이(진도가) 

흥타령

육자백이(진도가) 흥타령은 진도 출신 이태백이 

연륜이 쌓인 후 고향으로 가는 예술 여정을 그린 소리로 

인생을 돌아보며 작곡한 노래이다.

작사 ·곡         이태백

소리           김나영

장구 ·소리     임현빈

철가야금     이태백

대금            원완철

구음시나위 푸리 푸리는 아쟁 시나위 가락을 바탕으로 장단을 넘나드는 

즉흥적 흐름 속에서 대금의 가락에 구음이 어우러지며 

남도의 깊은 정서를 전한다.

아쟁             이태백

대금            원완철

장구 ·구음     임현빈

징·구음         김나영





죽파제 문재숙전승 

짧은 풍류 中 

다스름, 하현, 타령, 군악

김죽파 명인에게 풍류 전 바탕을 사사한 유일한 제자인 

송향 문재숙은 이를 채보하여 출판하고 음반을 발매하는 

등 선생의 고고한 음악세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송죽松竹전승 민간풍류는 김창조, 한성기, 김죽파, 

문재숙으로 전승되는 풍류이며, 법금으로 연주되는 

정악과 달리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한다.

가야금         �문재숙 

이슬기 

김성민 

이가빈

장구            조봉국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는 산조 중 하나인 김죽파 

가야금산조는 흔히 ‘곰삭은 곰국맛’에 비유된다. 이러한 

김죽파 명인의 깊은 맛은 그의 5괘 조현법에서 나오는 

웅성있는 저음과 다양한 조 변화, 다채로운 성음 놀음들이 

어우러져서 나온다. 남자에게서 나온 가락이지만 오랜 

세월 여성인 김죽파에 의하여 새롭게 다듬어지고, 

짜여지고, 구성되어 섬세하고 농현이 정교하다. 또한 

계면조에 강산제 농현을 가미하여 일부 계면조 가락에 

슬픈 느낌보다는 화사한 느낌이 들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가야금         �문재숙 

이슬기 

김성민 

이가빈

장구            조봉국

가야금병창

춘향가 中 사랑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사랑가>는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대목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로 판을 짠 가야금병창 곡목 중 하나로 느린 

진양조로 시작하여 중모리와 중중모리로 점차 빨라지는 

장단 구조로 되어있다. 점차 고조되는 이야기의 극적인 

흐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잘 짜여진 소리 대목이다.

북                    문재숙

가야금             �이슬기 

김성민 

이가빈

장구                 조봉국

사랑의 꿈Ⅱ <사랑의 꿈>은 인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다. 문재숙 기획 및 작사로 라틴댄스 중 룸바에 맞춰 

국악기의 반주로 새롭게 편곡한 곡이다. <사랑의 꿈> 

작품은 Ⅰ~Ⅲ의 시리즈로 발표되었지만 오늘 무대에서는 

<사랑의 꿈Ⅱ>가 연주된다.

라틴댄스        문재숙

                       김대동

꽹과리            조봉국





우조다스름과 하현도드리 한갑득 명인의 조율과 성음에 기반한 이재화의 독창적 

풍류세계를 엿볼 수 있다.

거문고              �이재화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한갑득 명인은 대대로 음악 명문가 출신으로서 “눈만 

꿈쩍여도 가락을 만들어 내는 한갑득”이라는 판소리 

사설이 있을 정도로 산조 역사상 가장 방대한 가락을 

만들어낸 불세출의 거장이다. 깊고 단아하고 생동감있고 

자연스러움이 특징이다.

거문고              �이재화

장단                  이경섭

김용실의 방아타령과 

박연폭포 변주곡

북한의 거문고 음악은 1960년대 초까지 활발하게 

작곡되어 독주곡 10여 곡이 악보화 되었으나 현재 

거문고는 보존차원에만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중 방아타령은 김용실이 수성으로 독주한 음원에 의한 

것이고 박연폭포는 1964년에 변주곡으로 편곡한 악보에 

의한 것이다.

거문고              �이재화

장단                  이경섭

이재화류 자진모리 바다가 세상 모든 강물을 바닷물로 수용하듯이 산조의 

위대함의 하나는 모든 가락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음악 

이라는 점일 것이다. 거문고의 정체성에 충실하여 현대미를 

가미한 새로운 음향 창출이 이재화류가 지향하는 바다. 

특히 폭풍을 연상시키는 자진모리 음향이 특별하다.

거문고              �이재화

장단                  이경섭





유산가 서울 · 경기지방에서 불러지던 12잡가 가운데 한 곡이다. 

잡가는 전문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불러졌던 민속 

성악곡으로 19세기 무렵부터 성행했다고 한다. 19세기 

이후의 경기잡가는 주로 사계축(지금의 서울 만리동과 

청파동 일대)의 소리꾼들에 의해 전승되었으며, 현재 

불러지는 ‘유산가’는 이때의 사계축 소리꾼 가운데 한 

사람인 박춘경에 의해 정리된 것이라 한다.

소리                 �이춘희 

강효주

장단                  이민형 

금강산타령,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금강산타령은 금강산의 절경을 담은 곡으로 음악적인 

면에서 경기 12잡가와 매우 비슷하며 민요와 잡가의 중간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유행했던 

청춘가는 서울·경기에서 많이 불렸던 노래의 모습을 하고 

있고, 원곡은 <이팔청춘가(홀과수타령)>이다. 

노래의 율격은 유지한 채 가사의 내용과 음악적 내용이 

변하여 지금의 청춘가로 불리고 있다.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은 원래 서울굿 무가에서 유래 하였으나, 조선 

말기 이후 속가로 오늘날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곡이 

되었다.

소리                 �이춘희 

강효주

피리                  최경만 

장단                  이민형 

긴아리랑, 정선아리랑, 

이별가

서정적인 멜로디와 긴 호흡이 특징인 긴아리랑은 

넓은 음역대와 부르는 이의 기술을 요하는 곡이다.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정선지역 향토민요로 구불구불한 

우리나라 동부 지역 산간 지대와 닮은 메나리 토리가 

사용된다. 이별가는 일정한 장단이나 후렴구가 없이 

이별에 관한 슬픔을 노래한 서울·경기지역 명창들이 부른 

민요이다.

소리                 �이춘희 

피리                  최경만










